
공모지원 선정 이유 및 사유서

<오페라 창작산실 우수작품재공연지원>

오페라 창작산실 지원사업은 창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국내 창작 오페라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오페라

창작산실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사업은 그간의 오페라 창작산실 사업을

통해 배출된 기존 우수작품을 수정 및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공연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심의는 ①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②공연작품의 예술

성(40%), ③공연단체의 역량(30%)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총 2건을 선정하

였다. 인터뷰 심사를 통해 심층적인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수정․보완계

획, 수정가능성 등을 주목하여 보았다.

2014 오페라 창작산실 우수작품재공연지원은 소극장 작품으로는 하트

뮤직의 <고집불통 옹>을, 대극장 작품으로 자인오페라앙상블의 <쉰 살의

남자>를 선정하였다. <고집불통 옹>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쉽게 소통

할 수 있는 대중적 작품으로, 고전 문학을 소재로 삼아 흥미롭게 풀어내었다.

작품을 소극장으로 재편성하여 소극장 공연, 지방 공연 등을 통해 관객층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설득력이 있었다. 다양한 음악어법을 통해 해학과

풍자, 감동을 담은 소극장용 창작 오페라로 재탄생할 것이 기대된다. <쉰

살의 남자>는 문학적, 음악적으로 예술성이 풍부한 작품으로 다양한 연

령층의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현대 오페라로서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2014 오페라 창작산실 우수작품재공연지원 심의위원 일동


